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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, AI를 예술언어로 승화시킨 네 개의 
전시가 열렸다. <뉴-미디어의 재해-석>(2025. 10. 28~7. 
4 중랑아트센터), <의문의 AI>(2025. 11. 20~2. 1 
인천아트플랫폼), <아가몬 대백과: 외부 유출본>(2025. 8. 
1~2.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), <A Place Called You>(2025. 
11. 12~12. 27 피비갤러리)다. 이들은 모두 기술의 진보를 
낙관적으로 찬미하기보다 AI가 촉발하는 균열과 불화에 주목해 
인간 중심주의를 전복한다.

퓨처데이즈 개인전 <A Place Called You> 전경_은은한 안개, 3D 음향으로 공감각을 자극한다. 
피비갤러리 제공

먼저 <뉴-미디어의 재해-석>은 생성형 AI 기반 미디어아트 
전시다. 슬릿스코프, 디지털세로토닌, 아키버스스튜디오가 
참여했다. 전시는 가상의 공간, 관객 참여형 인터페이스, QR 
코드와 AI 프롬프트를 활용했다. 결과보다 이미지 생성의 경로와 
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성에 주목한다. 여기서 AI는 인간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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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령을 수행하는 매개가 아니라, 예측 불가능성을 지닌 채 창작에 
개입하는 협업의 주체로 기능한다. 작가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
답하고, 여기에 관객이 참여하는 공동 창작을 선보였다.

앞선 전시가 창작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췄다면, 
<의문의 AI>전은 기술 발전이 촉발한 동시대의 정치, 윤리적 
쟁점을 인터랙티브 설치, 영상, 조각 등으로 시각화한다. 한국, 
프랑스, 대만, 싱가포르 등 4개국 9팀이 참여했다. 전시는 AI-
의 저자성 문제를 출발점 삼아 서구 중심주의, 듀프 소비, 기후 
위기까지 연결했다. 여기서 인공지능은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
이미 편향된 세계를 학습하고 증폭하는 존재로 제시된다. <의문의 
AI>전은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
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모색한다.

추수 개인전 <아가몬 대백과: 외부 유출본> 전경_습도와 조명을 섬세하게 

조절해 ‘아가몬’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. 사진: 홍철기

한편, 추수(1992년생)의 개인전 <아가몬 대백과: 외부 
유출본>과 융합예술 그룹 퓨처데이즈 개인전 <A Place Called 
You>는 AI와의 협업을 시각적 결과에 국한하지 않고 생식, 
목소리 등 인간 신체의 영역으로 확장한다. 특히 추수는 3D 
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한 조각을 유기적 물질과 결합하여 젠더, 
성적 욕망, 생명의 순환을 시각화한다. <아가몬 5>(2025)는 
엄마가 되고 싶은 작가의 열망을 투영한 조각이다. 인큐베이터 
속 ‘아가몬’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지만, 그 위를 덮은 이끼는 
계속 자라난다. 생명과 소멸이 공존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. 
영상설치 <살의 여덟 정령>(2025)에서는 동양의 팔괘(kf)에서 
착안한 디지털 정령들이 초대형 스크린을 유영한다. 사회가 
규정한 섹슈얼리티를 거부하듯 왜곡되고 불완전한 형상은 신체의 
경계를 뒤흔든다.

마지막으로 퓨처데이즈는 인공지능을 청각의 차원으로 끌어들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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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AI 오페라’를 선보인다. 객석에서 무대를 감상하는 일방향적 
관람 형식을 해체하고 인터랙티브 구조를 도입했다. 갤러리를 
체험의 장으로 탈바꿈했다. 관객은 VR 헤드셋을 착용한 채 
공간을 이동하며, AI 배우와 그의 보컬은 관객의 움직임과 시선에 
반응한다. 작품의 주인공 ‘HER’는 고전 오페라 <카르멘>에 
등장하는 ‘미카엘라’를 모티프 삼았다. 정숙하고 수동적인 
여성이었던 등장인물을 스스로 목소리 내는 주체로 격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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